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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연수 프로그램 

   

1월이 지나면서 네 명의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연수는 

대단히 짧지만 우리는 열정적이고 기쁘게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의사 

소통하는데 좀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우리 수녀회는 국제 수녀회 이기에 이 연수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계속 영어 공부에 투신할 것입니다. 아일린 마리 퀸란 수녀님이 지도 교사였으며 메리 

테레즈 그래디 수녀님, 리타 메리 펄 수녀님, 메리 앤 맥패든 수녀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많은 사도직 장소에서는 수녀님 한 분 한 분이 그들의 사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양로원, 병원에서 수녀님들의 현존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 환자들, 

직원들에 대한 수녀님들의 애정과 헌신, 직업정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분원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는 수녀님들이 따뜻이 우리를 맞아주면서 우리 국제 수녀회의 

회원으로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커빙턴, 톨레도, 타우젠드 옥스에서 우리는 같은 

미소와 같은 기쁨을 지닌 같은 가족 정신을 알아보았습니다. 

샤든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할로윈, 니콜라스 축일을 포함한 미국식 축제를 즐기고 나누었습니다. 마리 

오송 수녀님은 성탄 준비 기간의 빛의 의미를 강조하는 아름다운 대림 기도 예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하이오에 눈이 내렸을 때는 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까지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성탄 후에는 3일간 우리 집이라 불리는 멋지고 평화로운 공간인 수녀님들의 휴가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 

각자가 본국의 특식을 만들며 요리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온화한 날씨와 산새, 다양한 음식, 바다 같은 새로운 체험을 가져,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타우젠드 옥스의 수녀님들은 휴식 같으면서도 즐거운 2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수녀회와 미국 노틀담 수녀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좋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